
즈 틈

제 11대 총여학생회 입장에서 해명 및 사과

< 장다혜씨의 이의에 대해서 >

1. ' 제 10대 총여학생회  연대사업국장 장다혜 - 구 13번째 대표/ 현동쪽 대표, 자치연합 대표 '

- 장다혜씨는 현 열세번째 대표이며 자치연합의 대표가 아닙니다. 총여에서 여성자치단체들과 다같이 면담

을 하려고 주소록을 건네 받으면서 '장다혜씨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 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 장다혜씨

를 여성자치단체의 대표로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연합의  경우, 여성자치연합(준)의 상태이며 아직 안정되

어 있는 조직체와 같은 모습이 아닌 회의 테이블임을 밝힘니다.

2. '동쪽' 공간에 대한 언급에 대해

- 이것은 1번과 연결되는 문제로서 장다혜씨가 자치연합의  대표와 동쪽대표를 겸하고 있을 때, 학교의 공간

부족 상황을 인지한다면 동쪽 방을 여성자치단체와 함께 공유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술한'

것에 대해 1번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지면서 2번 역시 무리한 언급이었음을 밝힙니다.

더 불 어장다혜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위의 해명과 함께 장다혜씨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더솔

스러운 일에 대해 연세 학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전체 학우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족했던 부분을 거울 삼아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다혜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위의

스러운 일에 대해 연세 학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좋

족했던 부분을 거울 삼아 앞으로 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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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미

임기 초기에 부


